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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에너지 절약 “내게 맡겨”
에너지 절약 주택 3리터 하우스용 … 핵심 단열재 네오폴 출시

한국BASF가 신개념의 미래형 환경친화 주택모델인 3리터 하우스를 소개하면서 핵심 단열소재인 네오폴 국

내 출시를 발표했다.

3리터 하우스는 에너지 소모량에서 기존 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에너지 사용률 0%에 도전하는 미래형 주택

모델이며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소재로 단열재인 네오폴(Neopor)이 3리터 하우스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리터 하우스는 주택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돼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

너지 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된 에너지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환경보호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

는 차세대 미래형 주택 모델이다.

BASF에 따르면 “BASF 연구진은 혁신적인 단열재 네오폴을 비롯한 BASF의 건축자재물을 반영한 3리터 

하우스를 제시함으로써 BASF가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에너지 고갈과 환경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BASF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네오폴은 3리터 하우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단열재로 스티로폴에 비해 열전도율이 25% 이상 낮아 건축

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독일 등 유럽에서는 차세대 단열재로 각광받고 있다”고 주장했

다.

3리터 하우스는 독일 BASF가 정부기관고 공동개발을 한 미래주택에 대한 모델로 독일 BASF 본사는 이미 

1995년 루드빅스하펜의 7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일부를 3리터 하우스로 재건축해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2000년 발효된 에너지 절약조례에서 신․개축되는 모든 주택과 건물에 대해 단열기준을 강화해 

㎡당 연간 난방유 사용량을 20리터에서 7리터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신․개축되는 모든 주택은 7리터 하우스로 건축되고 있는데 각 시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가 

더욱 절감되는 미래형 주택을 연구하기 위해 BASF 기술을 제공받아 3리터 모델 하우스를 시공하고 있다.

3리터 하우스의 열효율 극대화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단열재, 환경에 따른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특수 

내벽 플라스터, 자연채광에 의한 자연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넓은 창호면적과 특수 3중창 설치, 실내에서 배

출되는 공기 에너지의 85%를 회수하는 열교환 시스템, 천연가스에 포함돼 있는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연료전지의 도입으로 실현 가능했다.

3리터 하우스에 사용된 열효율을 극대화 시킨 5가지 요인 중에 단열재에는 BASF의 네오폴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벽 플라스터에도 BASF의 기술이 사용돼 에너지 절약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BASF 관계자는 주

장하고 있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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